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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일반현황

 기구 및 조직 현황

 ㅇ (조직) 4국 2관 24과 1단 5팀 9소속기관

 인원 현황
         직급별
구 분 계 정무직 고공단 3․4급 4급 4․5급 5급 6급이하 기타*

합계
정 원 1,051 1 11 7 46 23 130 566 267

현 원 1,033 1 12 9 49 22 130 502 308

본부
정 원 354 1 7 5 19 13 81 189 39

현 원 363.5 1 8 6 23 10 84 155.5 76

소속
기관

정 원 697 4 2 27 10 49 377 228

현 원 669.5 4 3 26 12 46 346.5 232

     * 기타: 연구직, 전문경력관, 임기제, 특정직

 예산 현황

구  분 2025 예산 (A) 2026년 예산 (B) 증  감 (B-A) (B-A)/A

계 1,387,422 1,497,132 109,710 7.9

일반회계 1,214,364 1,285,507 71,143 5.9

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9,608 44,509 14,901 50.3

국가유산보호기금 143,450 167,116 23,666 16.5

(단위 : 백만원, 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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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‘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

 ‘25년 성과 및 보완점

□ 문화강국의 뿌리,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호기반 마련

 ㅇ 중요 국가유산의 지속적인 발굴로 다양한 국가유산 지정·등록 확대

  <국보> <근현대문화유산> <명승> <무형유산>

     * (문화) 국보 등 47건 및 근현대유산 10건, (자연) 천연기념물•명승 10건, (무형) 3건(지정)•17건(인정)

 ㅇ ‘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메달 및 증서’ 등 예비문화유산 최초 
선정* 및 근현대 경관자원 발굴(43건) 등 미래 문화자산 보존·활용

     * 예비문화유산 우수사례 10건 최초 선정 및 기념 사진전(11월), 2천여건 목록화 

⟹ 국가유산 대국민 접근성 확대 및 재난에 대비한 보호체계 고도화 필요

□ 세계 속 K-국가유산의 가치 및 국민 자긍심 제고

 ㅇ ‘반구천의 암각화’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(‘25.7월) 
및 우리나라 최초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
위원회 유치*(’26년, 부산) 성공 

     * K-헤리티지의 글로벌 홍보, 동아시아 역사·문화 이슈 대응력 

강화 등을 위한 계기 마련

 ㅇ 100년만에 일본에서 조선 왕실 사당 ‘관월당’ 건축물 전체를 최초로 
환수하고, 일본·미국으로부터 환수한 고려 사경 등 유물 공개

 ㅇ 글로벌 이슈(안전, 기후변화 등)를 반영한 국제개발협력(ODA)의 신규사업 
확대와 한-아세안 협의체 운영으로 국제사회 협력 주도

     * (남미) 세계유산 ‘마추픽추’ 보존·복원, (아프리카) 세계유산 ‘가나의 성채’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

⟹ 세계유산 연속 등재 및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 개최로 글로벌 소프트파워 향상

반구천의 암각화 등재(‘25.7.16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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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국가유산 브랜드화 및 국민 향유권 증진

 ㅇ 세계유산축전·궁중문화축전* 등 국가유산 콘텐츠를 대표 브랜드로 
육성하고,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** 등 능동적인 국가유산 체험 확대

     * 축전 관람객 수 : (‘24) 129만명 → (’25) 182만명(전년 대비 41% 증가)

    ** 방문자 여권 보급 : (‘24) 12.3만부 → (’25) 21만부(전년 대비 71% 확대)

 ㅇ 취약계층 맞춤형 향유 프로그램* 및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는 이동형 
국가유산교육 체험관 ‘이어지교’ 확대**로 보편적 국가유산복지 증진

     * (‘24) 4개권역, 40회(1,320명) → (’25) 8개 권역, 80회(2,347명/전년 대비 77.8% 증가)

    ** (‘24) 경기·강원 60개소 7,999명 → (’25) 전라·제주 105개소 9,536명(전년대비 19.2% 증가)

 ㅇ 광복 80주년 기념 항일유산 특별전(8월), 초격차 K-APEC 성공을 위해 
천년고도·세계유산 경주 핵심유적·경관 정비 및 유산 활용 행사* 지원

     * 첨성대 미디어아트(10월~), 핵심유적(쪽샘 44호분) 발굴성과 공개(10월~) 등 개최

광복 80주년 기념행사 포스터 서울 진관사 태극기(원본) 안중근의사 녹죽(최초공개) 첨성대 미디어아트

⟹ 다양하고 매력적인 국가유산 향유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·확산 필요

□ 국가유산 중심의 정비를 통한 지역의 상생발전

 ㅇ 옛 도시(古都)의 국가유산, 주민의 삶, 도시경관 통합 정비를 통해 도시의 
전통성을 회복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고도이미지찾기 사업 추진

     * 한옥신축(개축) 지원, 담장·대문 정비, 전통공원 조성 등(‘25년 4개 고도 40억원)

 ㅇ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유산 
경관개선 사업 기본계획 수립

     * 태안 안흥진성, 나주읍성, 남원읍성, 

예천 회룡포, 완도 청해진 유적 등

 ㅇ 대규모 개발계획 단계에서 개발행위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
사전에 진단하고, 규제 절차를 일원화한 ｢국가유산영향진단법｣ 시행

⟹ 지역정비사업의 본격화를 통해 규제지역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 강화

시행전(나주읍성) 계획(안)(나주읍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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 향후 업무추진방향

□ 국가유산 보존과 개발의 조화 추구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, 
경주 황리단길 정비모델의 역사문화권 확산으로 지역균형발전 도모

 ㅇ 세계유산 주변 개발행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, 공론의 장을 
통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유산의 가치 보존을 위한 제도 개선 

     * UNESCO 권고 : ① (’95, 등재 시) 종묘 주변 경관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층건물 

건축허가는 없을 것 / ② (’25)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유산영향평가(HIA) 진행할 것

 ㅇ 고도(古都)로 지정된 경주·공주 등이 국가유산 정비 사업을 통해 관광
명소로 탈바꿈하였음에 주목하여, 국가유산과 조화로운 정비 적극 추진

경주(황리단길) 공주(제민천) 부여(한옥마을) 익산(전통담장ㆍ경관조명)

□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(AX)에 대응하여 국가유산 보존관리 기술개발, 국민 
체감형 AI 서비스 도입, 재난대응체계의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 추진

 ㅇ 기후변화로 재난유형 다양화·대규모 진행, 인위적 훼손도 빈번해짐에 
따라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(R&D) 등 선제적 대응역량 강화 필요

     * 최근 10년간 주요 국가유산 피해는 화재 34건, 풍수해 711건, 동해(凍害) 40건, 

지진 67건, 인적훼손 43건 등으로 연평균 90여건이 발생

(자료출처 : 산림청) (자료출처 : 기상청)

연간 산불발생 일수 및 건수 변화 추이(’81∼’24) 집중 호우 빈도 변화 추이(’73∼’22)

 ㅇ ‘AI 대한민국’ 시대 국가유산 분야 AI 보존·활용기반 구축하여 
과학적 조사·연구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디지털 역사왜곡 대응

     * 국가유산 생성형 AI 모델 개발연구, AI학습데이터 구축, 국가유산 AI 해설서비스 보급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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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국가유산 활용콘텐츠 개발로 방한 관광객 3천만 시대를 견인하고, 디지털
콘텐츠 제작·보급 확대로 ‘K-컬처’의 원천인 ‘K-헤리티지’의 글로벌 확산

 ㅇ ‘케이팝 데몬 헌터스’ 등 K-컬처에 대한 전 세계적인 열풍은 한국 
전통문화의 정수인 국가유산의 인지도와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기회

     * 궁능 외국인 관람객 지속 증가(‘23년 201만명 → ’24년 317만명 → ‘25년 11월 말 기준 404만명), 

유튜브 국가유산채널 구독자(‘25.12월 기준 200만명) 중 외국인 비중은 90% 내외

 ㅇ 국가유산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VR+AI 융합 실감형 콘텐츠 제작·보급 
확대로 K-헤리티지의 가치와 매력을 전세계에 확산

K-헤리티지 이머시브 전시(DDP) VR 영화 단이전
(멜버른 국제영화제 초청작) 

미디어아트 전시(아르떼뮤지엄 
강릉, 제주, 라스베이거스)

전통조경 실감콘텐츠 전시
(서울, 런던)

□ 추진 체계도

비 전  국민과 함께 지키고,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국민과 함께 지키고,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국민과 함께 지키고,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

가 치  ▴지속가능성  ▴포용과 상생  ▴글로벌 소통과 확산▴지속가능성  ▴포용과 상생  ▴글로벌 소통과 확산▴지속가능성  ▴포용과 상생  ▴글로벌 소통과 확산

1
미래로 이어지는 국가유산 

보존·전승 기반 강화

 ➊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정책기반 마련
 ➋ 기후변화로부터 국가유산 안전관리 강화
 ➌ 국가유산 유형에 따른 맞춤형 보존·관리

2
국민의 삶과 조화롭고 

지역발전을 이끄는 국가유산

 ➊ 국민과 상생하는 규제개혁·지역주민 편의 증진
 ➋ 지역 정체성을 살리는 국가유산 기반 지역정비
 ➌ 국가유산 활용 콘텐츠 확산으로 지역 활성화

3
국민 자긍심을 높이는 
K-헤리티지 세계화

 ➊ 유네스코 유산을 통한 글로벌 소프트파워 제고
 ➋ 세계로 전파되는 K-헤리티지의 가치
 ➌ 세계인과 소통하는 K-헤리티지 교류 증진

4
K-컬처 기반인 ‘K-헤리티지’ 산업 

100조 시장 완성

 ➊ K-헤리티지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
 ➋ AI·디지털대전환 가속화로 K-헤리티지 가치 창출
 ➌ 국가유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R&D 지원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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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중점 추진과제

 미래로 이어지는 국가유산 보존·전승 기반 강화 (국정 104-3)

 ❶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정책기반 마련
◇ 국가유산을 지역발전과 문화정체성에 기여하는 자산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

요구의 증가로,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 참여 기반의 정책적 접근 필요

 □ 개발과 조화로운 세계유산 보존관리 제도화

  ㅇ (세계유산법령 개정)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여, 세계유산 
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에 대한 사전 조정 절차 마련 (‘26.상반기)

     * 세계유산 영향평가 관련 유네스코 지침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면밀 검토 추진

  ㅇ (세계유산 지구지정) 세계유산 보존·관리 공간범위 마련, 세계유산의 
보편적 가치보호를 위해 종묘·창덕궁 등 11건에 대한 지정 절차 순차 진행

  ㅇ (고시 제정) ｢문화유산법｣상 규제 지역 외부에서 발생하는 유해행위 
제한을 위해 시행령 내 허가대상 규정(고시) 신설 검토

     *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과 함께 ｢세계유산법｣, ｢문화유산법｣ 등 관련법령 정합성 검토 추진

 □ 내일의 가치를 잇는 새로운 국가유산 발굴 및 체계적 보존
  ㅇ (신규분야 발굴) 그간 소외된 분야 및 50년 미만 ‘우리시대’ 유산

(예비문화유산) 적극 발굴로 미래 지정·등록유산 선제적 관리
문화·자연
·무형유산

‣ (민속유산)사찰 해우소, 놀이도구, 생산·산업 관련 ‣ (자연유산) 동산형 지질유산, 
해양동식물유산, 근현대 경관자원(명승) ‣ (무형유산) 생활밀착형 종목, 구전전통

근현대
유산

‣ 독립운동가 생가, 일제강제동원 관련 ‣ 근현대 건축·산업유산(철도·조선소·탄광 등) 
‣ 대중문화유산(영화·대중가요·드라마 초기자료) ‣ 민주화·현대사유산, ‣ 디지털·
정보화 유산(PC통신·한글 워드 등) ‣ 재난·기억유산(사회적 재난의 기록) 등

     * 예비문화유산 대국민 공모(6월) 및 우수사례 발표(9월), 특별사진전 및 학술대회 등(12월)

  ㅇ (중요유산 보수·복원) 세계유산, 국가지정·등록유산, 궁능유적 등 
각 유산의 특성과 고증에 맞는 보수·복원으로 국가유산의 온전한 보존

     * (‘26년) 세계유산 194억 원, 국가지정·등록유산 5,711억 원, 궁능유적 377억 원

 □ 국가유산 체계를 반영한 국가유산위원회 출범

  ㅇ (법령정비) 국가유산기본법령을 개정하여, 유산의 유형에 따라 별도 
운영 중인 3개 위원회(14분과)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·개편(‘26.5월)

  ㅇ (위원위촉) 제1기 위원 위촉(12개 분과, 140명) 및 위원회 출범(‘26.5.17.~’28.5.16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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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❷ 기후변화로부터 국가유산 안전관리 강화

◇ ‘25.3월 영남지역 대형산불로 보물 등 국가유산 다수 피해 발생, 
재난 현장대응 강화 및 사전예방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필요성 증대

 □ 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리체계 고도화

  ㅇ (법제 마련) 국가유산 재난 상황 시 문화·자연유산 통합적 대응을 
위해 ｢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｣ 제정 추진(~‘26.12월)

     * ｢문화유산법｣에서 기존 재난안전 관련 내용을 분리, ‘자연유산’ 등을 포함하고, 

재난안전관리 실태조사, 기후변화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새로운 법체계 마련

  ㅇ (매뉴얼 정비) 위기관리 표준실무매뉴얼(국가유산 재난) 및 위기대응 
실무매뉴얼 4종(풍수해, 산불, 지진·지진해일, 산사태) 정비*(~‘26.12월)

     * 재난전개양상, 국가유산 피해원인 규명을 통한 재난대응체계 개선점 도출 및 매뉴얼 반영

  ㅇ (긴급보수 지원체계 개선) 봄·여름 재난 집중시기를 고려한 탄력적 
지원*, 지원규모 확대로 피해유산 적시 복구(‘25년 45억원 → ’26년 108억원)

     * (1분기) 전년도 설계완료 공사비, (2~3분기) 산불, 풍수해 등 복구비, (4분기) 차년도 설계비 지원

 □ 기후위기 속 재난대응 역량 확보

  ㅇ (신규 방재인프라 발굴) 대형화·고속화 추세의 산불에 효과적 대응을 
위한 산불 자동소화설비 설치 및 안전공간 조성, 방염포 비축 등 추진

  ㅇ (현장 대응능력 강화) 돌봄 기능을 강화*하고, 실전형 안전한국훈련(10월) 
및 실습 중심 교육(소방관 대상 목조문화유산 화재진압) 운영

     * 재난 초기 신속대응을 위해 지역돌봄센터의 긴급모니터링, 응급조치, 복구지원 등

    ** 관리 사각지대인 섬 지역 문화유산 돌봄지원센터 운영(‘26년 신규) 

 □ AI 기반 첨단 방재인프라 확충

  ㅇ (통합플랫폼 구축) 국가유산 방재정보, 위험이력, 재난관리자원* 등을 
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제체계 운영(~‘26.12월)

     * 국가유산 소방설비, CCTV, 지역돌봄센터 및 현장 안전경비원 인력규모 등

  ㅇ (지능형 분석시스템 개발) 기후변화, 자연재해, 침입사고 등 복합적 위험에 
효과적인 예방과 대응이 가능한 AI 재난예측 프로그램 개발(’26~‘27)

     * 딥러닝을 활용한 패턴분석 및 위험도 예측 알고리즘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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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❸ 국가유산 유형에 따른 맞춤형 보존·관리

◇ 국가유산 ‘가치의 전승’을 위해 문화·자연·무형유산 각 유형별 특성을 
반영하여 과학기술 활용, 전문성 강화 등을 연계한 보존·관리체계 구축 필요

 □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유산·역사유적 보존 관리

  ㅇ (디지털 기록화) H-BIM 지속 구축으로 건축유산 수리이력과 구조정보를 
3차원으로 시각화해 관리*하고, 동산유산 특성에 맞는 기록화 추진**

     * 제주 관덕정, 제주향교 대성전 등 7개소(13억원), ‘25년 기준 누계 117개소 완료

    ** 팔만대장경판 인경 및 디지털화, 불상 3D스캔·열화상 촬영, 복식 직물 종류·염료 등 조사

  ㅇ (수리제도 개선) 수리공사 시 실측설계자의 지속적인 참여*(책임설계)를 
통해 수리 품질을 높이고, 민간주도가 어려운 분야에 대한 공공지원 강화**

     * 2차 시범사업(9개소) 모니터링 분석 및 도입 계획(안) 마련

    ** 난이도가 높은 공사에 대한 공영수리 지속 및 시장성이 부족한 전통재료 비축 추진

  ㅇ (역사성 회복) ‘구 서울역사’ 100주년 계기, 철도유산으로서의 정체성과 
역사(驛舍)로서의 주변시설 기능 연계·회복을 위해 보수·복원 추진(‘26~’28)

     * (‘25년)원형 고증 연구, (’26년)안전진단 및 실시설계, (‘27~’28년)보수·복원 공사

  ㅇ (역사유적 보존 기반 확대)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체계적인 복원 정비를 위한 
법률 제정* 추진, 신규 고도(古都) 고령(‘25.2월 지정) 대가야 정체성 회복**

     * ‘19. 12월 기 제정된 ‘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·정비에 관한 특별법’과 균형 필요

    ** 고령 핵심유적 지산동 고분군 종합정비계획 수립, 야간경관조성 등 가치 재조명(‘26년 16억)

□ 자연유산 분야별 보존관리로 전문성 강화

  ㅇ (국립자연유산원) 국가유산체계 전환과 기후변화 등 미래대응을 위해 
자연유산 조사·연구·전시·교육을 아우르는 전문 특화기관 설립 추진 검토

     * 예비타당성 조사(~‘26.5월) 적극 대응, 결과에 따라 차년도 기본계획 등 절차 추진

     * 자연유산 분야별 표본 수집 · 자체 제작 및 전시 콘텐츠 확보 추진 

  ㅇ (동·식물유산) 천연기념물 동물 종(種)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기조사
(1차년도)를 실시, 동·식물자원 유전자 지도 작성* 및 유전자원 영구저장**

     * 점박이물범,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 등 10건 / ** 축양동물 1,600점, 구례 화엄사 화엄매 등 20개체

  ㅇ (지질유산) 국가 주도의 국내 주요 화석종 발굴(공룡골격 등), 훼손·
멸실 우려가 큰 지질유산 긴급조사 및 보존처리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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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ㅇ (명승·천연보호구역) 탐방로 정비와 편의·조망시설 설치를 통한 명승 향유 
확대* 및 천연보호구역 종합정비계획 표준안 마련과 정기조사 체계 정비

 

     * 계절별 가보고 싶은 명승지·신규 명승 콘텐츠(영상, 카드뉴스 등) 제작과 SNS 홍보 등 병행

  ㅇ (전통조경) 전통조경공간 관련 역사서 집대성 및 고증을 통한 전통조경 
기초이론 확립, 한국 전통정원 진흥·보급을 위한 표준모듈 디지털데이터화

     * 제3회 전통조경대전 개최(4~11월) 및 실감콘텐츠 국외전시(4~6월, 주중한국문화원)

 □ 무형유산의 온전한 전승과 창의적 계승

  ㅇ (미래보유자 발굴 확대) 보유자 장기부재로 단절 위기에 처한 국가
긴급보호종목 대상, 연간 2종목 이상 대국민 미래전승자 발굴·육성 확대

     * (대상)바디장, 나주샛골나이, (절차)공모(‘26.1.~3월), 선발(’26.4월), 교육 실시(‘26.5~11월)

  ㅇ (지역무형유산 전수조사) 지역 대학주도의 전국 일제조사(‘26신규)를 
통해 무형유산 공동체 현황 파악 및 미래무형자산 확보

     * 전통지식, 구전·전통표현, 생활관습, 사회적의식, 전통놀이·축제 분야별 연차 추진 

    ** 기초조사 기록화 자료를 활용, 방송전문작가 등과의 협업을 통한 대중문화 콘텐츠 제작·확산 추진

  ㅇ (전승체계 규제개선) 전승교육사 인정 시 5년 이상 이수자로 제한된 자격요건 
폐지(‘25.9.)에 따라, 인정조사 관련 규정을 정비(’26.3월)하여 전승자 다양화

기존
전수교육생 ⇨

(3년 이상) 이수자 ⇨
(5년 이상)

전승교육사전수교육학교

개선 이수자+일반전승자(전수교육생 등) ⇨
(자격요건 확인, 기량 평가 등)

  ㅇ (전통공예 상품성 강화)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전승공예품 개발과 
상품화를 지원하여, 대국민 접근성 강화 등 대중수요에 적극 대응

     * (오프라인) 신세계 더 헤리티지 뮤지엄 전시(‘26.2월), 더현대 팝업스토어(’26.9월) 등 

(온라인) K-Heritage몰, 아이디어스(idus) 온라인몰 등

  ㅇ (전승·향유 인프라 강화) 지역 전수교육관 신축·개보수 지원을 확대*

하고, 지역 공동체문화의 거점이 되도록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**

     * 신축·증개축(7개소) 및 개보수(2개소) / ** 14개 시·도, 45개 전수교육관 50개 프로그램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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 국민의 삶과 조화롭고 지역발전을 이끄는 국가유산 (국정 107-2) 

 ❶ 국민과 상생하는 규제개혁 · 지역주민 편의 증진

◇ 국가유산 규제지역 주민은 제약만 받고 혜택은 적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, 
지원제도 강화와 상생기반 마련을 통해 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높여나갈 필요

 □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똑똑한 규제혁신

  ㅇ (거주자 중심 수리제도 개선) 국가유산 주민 생활기본시설(주방·냉난방 등) 
｢국가유산수리법｣ 적용 완화* 및 현대기술 적용 가능 방안 마련

     * 유지관리 분야(수리법 미적용), 경미수리 분야 (수리업면허 불필요), 국가유산수리 

분야 등 규제 적용 영역을 세분화하여 생활 불편 감소

  ㅇ (현장중심 규제개혁) 국가정책사업 발굴현장 합동지원단 운영 확대*(36개소) 
및 사전영향협의 제도** 운영 성공사례 확산으로 중단 없는 공공개발 지원

     * (기존) 건별 최소 20~30일 소요 → (개선) 선제적 점검 및 현장 쟁점 해소로 10일 이내 단축

    ** 대규모 개발사업 확정 이전 단계에서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여, 

인허가 단계에서 일어날 설계변경과 사업지연을 방지

 <예 : 재개발·재건축 과정>

기본계획 
수립

안전
진단

정비구역지정 
및 정비계획수립

조합
인가

시행자 선정 
및 설계

사업시행
인가

착공 및 
분양

준공 및 
해산

(변경) 사전 영향협의로 정비계획 조정
 → 대상지, 밀도 사전 설정으로 갈등요인 제거

(당초) 설계 후 인허가 과정에서 위원회 
심의 조정 → 갈등유발

 □ 규제지역 주민지원 강화

  ㅇ (제도적 기반 조성) 국가유산 주변 규제지역 주민 지원(복지 증진 등)이 
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(~‘26.下), 지원내용 주민 아이디어 공모*

     * 공모를 통해 선정된 내용을 지자체 사업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권고하여 지원 실효성 제고

  ㅇ (지표·발굴조사 지원 확대)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 한도 상향*, 민간 지표
조사 비용 지원 확대** 등으로 개발 과정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

     * 정밀발굴조사(한도 3억원), 표본·시굴조사(전액지원) 등 ‘26년 176억원 / ** 350여건, 18억원

  ㅇ (매장유산 유존지역 공개) 국가유산 GIS시스템을 통해 유존지역 위치, 
규제내용 등 공개 확대로 사업자(국민) 개발계획 수립 시 편의 제공

     * 사업자의 지표조사 의무면제, 개발행위 관련 예측가능성 등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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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❷ 지역 정체성을 살리는 국가유산 기반 지역정비

◇ 각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은 잠재력이 높으나 체계적 정비와 공간관리가 부재한 
상황으로, 고대 도시의 역사적 경관·공간 구조를 회복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

 □ 경주 ‘황리단길’ 정비 모델을 전국 9대 역사문화권으로 확산

  ㅇ (정비사업 유형 확대) 기존 기초단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외에 광역단위, 
소규모 정비 병행으로 고대유산의 입체적 보호 및 지역 명소화(‘26년 152억원)

     * (9대 역사문화권) 고구려, 백제, 신라, 가야, 탐라, 마한, 중원, 예맥, 후백제

구분 기초단위 정비 광역단위 정비 소규모 정비

내용
 기초지자체 내 고대 역사유산
주제로 역사문화경관 조성・
활용(‘26년 125억원)

 기초지자체 연계 정비사업 
('26년 22억원, '26~'28년)

 중요유적 발굴지 정비
 (배수로·수목정비, 안내소 등 
편의시설 설치 / 5억원)

대상  강릉, 나주, 함안, 해남  6개 지자체(2개 문화권×3개)  무안 봉대산성
추진
계획  정비 완료(‘26)  지자체 공모(‘25.12월), 

시행계획 수립·승인(’26)
 시범사업 이후 연차별 
정비대상 확대 추진

  ㅇ (진흥사업 추진기반 마련) 9대 역사문화권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현황을 
종합적으로 조사·분석하여 진흥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

 □ 사적 및 고도(古都) 정비로 역사도시 기반 조성 확대

  ㅇ (경관개선 사업 본격 추진) 사적지 등 국가유산 주변의 낙후된 경관을 
정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방문 관람객 편의 증진(‘26년 70억원)

     *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(‘25~’27년/5개소) : 가로등·보행로 등 생활기반시설, 방문객 
쉼터·사랑방 등 주민 향유공간, 탐방로·화장실·주차장 등 관람 편의시설 정비

구 분 태안 안흥진성 남원읍성 나주읍성 완도 청해진  예천 회룡포
(‘25~’27)총사업비 122억원 40억원 54억원 42억원 32억원

‘26년 계획 조성공사 
설계(‘26.상)
공사착공(‘26.하)

조성공사 조성공사
설계(‘26.상)
공사착공(‘26.하)

  ㅇ (고도 이미지 찾기) 고도지역 주민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·생활환경 
개선* 및 고대도시의 경관가치 제고 등 고도지정지구 육성(‘26년 124억원)

     * 한옥 건립(최대 1.5억원 지원), 담장·대문 정비, 전통정원 조성, 주민편의시설 등 정비
     

 □ 지역별 특화된 국가유산 활용 거점지역 육성

  ㅇ (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) 9개 지역(목포, 군산, 영주 등) 문화자원 정비 
및 가로경관 개선(‘26년 24억원), 근대역사공간 추가 발굴·등록 추진

  ㅇ (자연유산 관광자원화) 명승 옛길(11개소) 탐방로 정비·테마코스 개발, 
남해안 등 주요 화석산지 발굴 기반 관광자원화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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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❸ 국가유산 활용 콘텐츠 확산으로 지역 활성화

◇ 국가유산을 국민들의 일상으로 확장하여 향유 프로그램을 강화할 경우, 
관광수요 창출, 지역경제 활성화, 지역정체성 강화 등 다각적 효과 발생 

 □ 국가유산 대표 관광 브랜드 확장

  ㅇ (방문 캠페인 확대) 국가유산 방문코스(여권투어) 확대 개편*, 거점별 특화 
콘텐츠 개발** 등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활성화(87억원)

     * 방문코스 개편 : (’25년) 10개 코스, 76개 거점 → (’26년) 13개 코스, 100개 거점

    ** 이달의 방문코스 특별프로그램 추가 개발, 방문자여권 특별판 보급(확장판 여권+케이스) 등

  ㅇ (미디어아트 2.0) 지역 대표유산과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야간 특화 
콘텐츠로 내·외국인 지역 체류를 유도하는 미디어아트 확대

     * (‘25년) 8개소, 67억원 → (’26년) 13개소, 109억원

  ㅇ (세계유산 관광 활성화) 지역관광 핵심자산인 세계유산의 가치를 
향유하기 위한 세계유산축전 개최(안동·제주 등 5개 유산*, 55억원)

     * (안동) 한국의 역사마을(하회와 양동), 한국의 산지승원(봉정사), 한국의 서원(도산, 병산서원) / 

(제주)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/ (김해, 함안, 창녕, 고성, 합천, 고령, 남원) 가야고분군

 □ 일상에서 누리는 국가유산

  ㅇ (지역유산 일상향유 확대) 일상에서 지역의 국가유산을 찾고 즐길 수 
있도록 지역 국가유산 활용사업 상설·체험 프로그램 확대*(172억원→206억원)

     * (’25년) 355개 사업, 16,800회, 354만명 참여 → (’26년) 379개 사업, 20,100회

  ㅇ (안내판 정비) 국내외 관광객에게 국가유산의 정보와 가치를 알기 쉽고 
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전국의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(8억원→46억원)

     * 노후 및 훼손, 내용부실·오류 등 국가유산 안내판 1,600개 정비
     

  ㅇ (자연유산 원정대 캠페인) 국민공모로 선정된 ‘올해의 자연유산’ 연계 
방문 프로그램(스탬프 투어) 개발, 자연유산 탐험지도 제작 및 전국 보급

  ㅇ (이동형 교육체험관 운영) 지역소멸위기(도서 등) 및 교육환경 부족한 곳을 
찾아가는 국가유산 체험관(VR·AR 등) ‘이어지교’ 확대* 운영(23억원→35억원) 

     * (’25년) 전남 · 전북 · 제주 100곳 → (’26년) 충청・경상 150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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 국민 자긍심을 높이는 K-헤리티지 세계화 (국정 104-3)

 ❶ 유네스코 유산을 통한 글로벌 소프트파워 제고

◇ 지정학적 긴장, 공급망 복잡성 등 국제사회의 복합적 과제 증가에 따라(G20계기, 
믹타MIKTA 정상회동 발표문), 문화외교 역량 발휘로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 강화 필요

 □ 범부처 협조를 통한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(‘26.7월, 부산) 성공적 개최
  ㅇ (회의준비) 범정부 준비위원회(국조실, 문체부, 외교부, 경찰청 등), 세계유산 

지자체 네트워크,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 범부처 및 민간 분야 협력 추진

  ㅇ (부대행사) K-헤리티지 중심의 종합적인 K-컬처 홍보(문체‧농림‧행안‧중기 등 협조)

  ㅇ (국제선언) 동시대의 사회문제, 세계유산 이슈를 반영한 선언문 마련
      * ‘부다페스트 선언(’02)‘, ’본 선언(‘15)’과 같은 국제선언 채택 추진

 □ 유네스코 유산 등재 확대 및 국제사회 영향력 강화
  ㅇ (세계유산) ‘한국의 갯벌 2단계’ 등재 결정(‘26.7월) 및 ‘한양의 수도성곽’ 

등재신청서 제출 및 자문기구 현장실사 대응
     * (등재후보군 발굴) 예비잠정목록 제도 도입, 기존 잠정목록 재검토 및 유네스코 

사전자문(Upstream) 제도 활용을 통한 등재후보군 적극 발굴·육성

  ㅇ (세계기록유산) ‘단원고 4.16 아카이브’, ‘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’ 
등재 결정(‘26.6월) 및 차기 등재 신청대상 공모·선정(’26.하반기)

  ㅇ (인류무형유산) ‘한지문화’ 등재 결정(‘26.12월), ‘태권도’ 남북공동 등재 추진 
* 차기 등재 신청대상 공모·선정(‘26.1월) 및 신청서 제출(‘26.3월)

  ㅇ (국제기구 협력) 세계유산, 무형유산 등재 관련 국제기구(UNESCO, 
ICCROM, IUCN) 신탁기금 등 공여(‘26년 36억원)

 □ 주변국 갈등유산 대응

  ㅇ (이슈관리) 주변국가(일본, 중국 등)들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 동향분석 및 
외교부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이슈(사도광산 등) 대응력 강화

     * 철도(근대산업유산) 등 국경을 초월하는 월경유산 논의를 통해 갈등 극복 노력 동시 추진

  ㅇ (해석·설명 제도개선) 세계유산해석 국제원칙 수립* 및 세계유산협약 
운영지침 개정, 해석·설명 역량강화로 협약국의 유산해석 인식 제고

     * (‘26년) 워킹그룹 구성 및 원칙 수립 → (’27년) 실무적용 지침서 발간 및 헌장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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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❷ 세계로 전파되는 K-헤리티지의 가치

◇ K-컬처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급증하면서 국가유산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
확대되고 있어, K-헤리티지를 글로벌 브랜드로 확산하기 위한 정책 필요

 □ 궁중문화축전의 국제적 브랜드화

  ㅇ (궁중가치 글로벌 확산) 내·외국인 통합 프로그램 확대 및 궁궐 배경 
글로벌 공연 콘텐츠 신규 운영, 외국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등

  ㅇ (프로그램 내실화) 조선 궁중예술을 테마로 예술분야별(공예, 회화, 
건축, 무용, 악기, 문학 등) 체험·이머시브·스토리텔링 프로그램 강화

     * (경복궁) 회화, 무용/ (창덕궁) 건축, 문학, 음악 / (덕수궁) 근대회화·음악 / (창경궁) 생활예술, 공예

  ㅇ (글로벌 접근성 강화) 해외 현지 옥외 광고 강화, 외국어 SNS 채널 신설 
및 해외 박람회 참여 등을 통해 궁중문화축전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

     * 외국인 인기 글로벌 관광플랫폼 크리에이트립(Creatrip)을 활용한 예매서비스 제공

  ㅇ (외국 관광객 편의 증진) 축전 영어 홈페이지 운영, 외국어 홍보물·안내 등 
다국어 서비스 강화, 외국인 전용 프로그램(달빛기행, 별빛야행 등) 연계 운영

 □ 집중적인 글로벌 홍보로 K-헤리티지 관심도 제고

  ㅇ (국가유산채널) 국가유산의 가치와 매력을 전세계인이 공감하는 고품질 
영상콘텐츠*로 제작, 유튜브** 등 플랫폼 보급 활성화(45억원) 

     * 역사・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기획, 다국어(아랍어, 힌디어, 스페인어 등 7개) 해설

    ** 구독자 (’25년) 200만명 → (’26년) 250만명 / 글로벌콘텐츠 (’25년) 50편 → (’26년) 100편

  ㅇ (경복궁 플래그십 스토어) 전통문화상품에 대한 국내외 수요 증가에 대응, 
국가유산 상품 브랜드 가치제고·홍보를 위한 대표상품관 조성 추진(8억원)

▪ (기간/예산) ’26년~’27년    * (’26년) 설계비 8억원

▪ (사업내용) 경복궁 내(동편 주차공간 일원) 문화상품 전시・판매, 관람객 편의 공간 조성

▪ (추진일정) 기초용역, 자문단 구성(’25.12월), 현장설명회(’26.1월), 설계공모(’26.2월∼)

  ㅇ (해외 거점 홍보) K-컬처의 원형인 국가유산을 세계문화의 중심지 
뉴욕에서 집중 홍보하여 방한관광객 유입 적극 유도

<코리아 온 스테이지 뉴욕 (Korea on stage, Newyork)>
▪ (개요) ’26.2.11.∼14. / 뉴욕한국문화원, CIA요리학교 / 15억원

▪ (내용) 개막행사, 전시·홍보 공간 운영, 전통예술공연, 사찰음식 시연회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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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❸ 세계인과 소통하는 K-헤리티지 교류 증진

◇ 세계화 시대에 한 국가의 유산은 곧 세계인들의 유산이기 때문에, 한국유산의 
국제적 위상 확대와 지속가능한 활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국제교류 필요

 □ 인류공동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

  ㅇ (국제개발협력) 개도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대상 ODA 협력사업을 
통해 한국의 유산보존·복원 기술의 국제사회 전파 및 국격 제고(109억원)

▪(아시아) 캄보디아 앙코르와트(세계유산) 보수정비, 라오스‧파키스탄 문화유산 관련 조직‧시설 조성
▪(CIS) 키르기즈공화국 전통공예센터 조성 등,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관광자원 개발
▪(아프리카) 이집트 람세스2세 라메세움 신전(세계유산) 탑문 복원, 가나의 성채(세계유산) 보존 등
▪(아메리카) 페루 마추픽추(세계유산) 보존복원

  ㅇ (유산 공동조사) 튀르키예 퀼테페 유적 발굴조사(‘25~’29), 중국 둔황석굴 
공동연구(‘26~’28) 및 수중유산 공동 발굴조사*(한-베트남, 한-일 협력) 추진

     * 대상 : (베트남) ‘쩌으투언 난파선’, (일본) ‘다카시마 3호선(1281년 여·몽연합군 일본원정 관련) 

 □ 국외유산의 환수 확대 및 가치보존·활용

  ㅇ (환수전략 다각화) 다량 소재지역 실태조사* 집중 및 민관 협력을 통한 
국외유산 환수 여건 조성, 주요국 협력을 통한 중요유산 환수 추진

     * 총 24만여점 중 일본 44%(10만여점), 미국 27%(6만여점), 유럽 20%(4만여점) 소재

  ㅇ (가치보존·활용) 주요 박물관·미술관 소장 한국 문화유산 디지털 데이터 
구축·콘텐츠 개발 및 환수유산 활용*, 국외 한국전통정원 조성·정비** 추진

     * 일본에서 환수한 조선왕실 사당 ’관월당‘ 조사연구 및 설계 추진(7.3억원)
    **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국정원 단계적 정비(‘26~’27) 및 국제협력망 구축
     

 □ K-헤리티지 교류·협력 네트워크 구축

  ㅇ (한-불수교 140주년) 조불수교(1886) 당시 양국이 주고받았던 수교 예물 
및 외교문서 전시(‘26.6월), 석굴암과 신라유산 국제학술심포지엄(’26.10월)

  ㅇ (한-아세안 협력) 한-아세안 공유문화유산 협의체(2회) 운영을 통해 
유·무형 갈등유산 관련 협조체계 구축 등 협력 강화

  ㅇ (국제 공동연구) 글로벌 이슈에 대해 우리 유산을 연계한 다국적 연구 
및 신진학자 지원 강화로 잠재적 지한파 확대 양성(9억원)

  ㅇ (남북교류) 남북관계 개선 대비, 그간 단절된 문화유산 분야 남북협력
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통일부 등 관계부처·민간 협력방안 모색

     * 남북관계 개선시 고려궁성(개성 만월대) 9차 공동조사 재개 등 협력사업 추진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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 K-컬처 기반인‘K-헤리티지’산업 100조 시장 완성

◇ K-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의 국가전략산업화 추진에 대응, AI와 실감
기술 등을 활용하여 K-헤리티지 100조원(‘26~’30, 누적규모) 가치 창출

❶ K-헤리티지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

□ 국가유산 산업 진흥 정책기반 마련

 ㅇ (산업법) ｢국가유산기본법｣ 제27조(산업 육성)의 구체적·체계적 정책 
마련 위한 ｢국가유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정 추진

     * ’25.6.12. 발의 / 정의·범주, 정보체계, 연구개발, 인력양성, 디지털콘텐츠 등

 ㅇ (산업조사) 국가데이터처 특수분류*에 따라 종사자수 1인 이상의 사업체 
2,000표본 대상, 국가유산산업 현황 조사(‘26.2~12. 조사, ’27.2월 공표)

     * (특수분류 구조) 4개의 대분류(국가유산 보존·관리업, 관련 제품 제조업, 여가·매매 

및 기타 서비스업, 교육 서비스업), 11개의 중분류, 21개의 소분류로 구분

K-헤리티지 산업 시장규모 확대 : (‘25년) 9.05조 → (‘26~‘30년) 105.5조

 v ‘25년, 국가유산 관련분야 시장규모 9.05조원(①콘텐츠 2.75조, ②관광 4.4조, ③IP 0.3조, ④연관산업 1.6조) 
  * (분야) ①사극,역사게임,웹툰 등, ②4대궁, 지역 국가유산 관광, ③국가유산 굿즈,브랜드 협업, ④전통공예, 한복,한식 등

 v 연평균 성장률 7.5%(콘텐츠 10.7%, 관광 9.1%, IP 21.4%, 연관산업 7%), 생산유발계수 1.75 적용
   ⇒ (‘26년) 17.4조 + (’27년) 19조 + (‘28년) 20.9조 + (’29년) 23조 + (‘30년) 25.2조 = (5년 누적) 105.5조
    * (분야별) 콘텐츠 33조, 관광 50.4조, IP 4.9조, 연관산업 17.2조

❷ AI·디지털대전환 가속화로 K-헤리티지 가치 창출

 □ 국가유산 분야 디지털·인공지능 대전환(AX) 기반 마련

  ㅇ (미래전략) AI대전환 및 가치창출을 위한 미래전략 실행(‘25, 수립)
     * K-헤리티지 IP 브랜딩 및 산업화, 지능형 예방·보존체계 구축 등

  ㅇ (지능화 혁신) 데이터 통합 구축 및 AI기반 지능형 서비스 도입

   - (데이터 축적) 디지털헤리티지 빅데이터 구축, 데이터 표준화·자산화(IP확보)
     * 원형데이터 축적 : ’26년 510건(누적 3,827건) / ** 에셋 제작 : ‘26년 700개(누적 3,551개)

   - (AI 대전환) 국가유산 가치의 지속적 재생산과 왜곡 방지를 위한 
학습데이터 제작* 및 RAG** 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·실증

     * AI 학습데이터 제작 : ’26년, 46만여 건(이미지, Text)

    ** 대규모 언어 모델(LLM)이 가진 오류 가능성이나 맥락 이해의 한계를 개선하는 프로세스 기술

   - (AI 해설서비스) 원천데이터(252,118건)기반, 다국어 맞춤형 AI 해설서비스 개발
     * 과기정통부 AI민생 10대 프로젝트 과제 선정(`26~`27, 총 30억원, ‘4대궁 및 종묘’ 대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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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□ 국가유산 분야 디지털콘텐츠의 국내외 확산

  ㅇ (원천IP 창출) 국내외 플랫폼을 통한 국가유산 디지털자산 보급 확산
     * (온라인) ‘국가유산 디지털서비스’ Open-API 개발 및 보급 / 글로벌 마켓(Fab) 보급

     * (민간) 국내 게임·드라마·굿즈·OTT플랫폼 등 문화콘텐츠산업 보급 

  ㅇ (헤리티지 콘텐츠) 실감형콘텐츠* 및 디지털복지 콘텐츠** 보급, 향유 확산  
     *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특별전(부산, 7월), 한불수교 140주년 기념 특별전(파리, ‘26년 下) 등

    ** 역사스토리 기반 VR콘텐츠 제작/지방 거점병원 중심 사회적약자 특화 콘텐츠 보급 확대

  ㅇ (디지털 재현) 초실감(VR, XR 등) 역사문화재현 콘텐츠 제작·보급 확대
     * 서라벌(‘23~’25년, 10개소 / ‘26년 황룡사지 등 4개소)

  ㅇ (기반 강화) ‘국가유산디지털센터(가칭)’ 건립 추진, AI 기반 국가유산 
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및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제정

     * 소장품 수집 연구, 설립·운영 제도 마련(’26), 건축 및 전시 시공(‘27~), 개관 및 운영(‘28~)

❸ 국가유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R&D 지원 강화

□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추진

 ㅇ (R&D관리 체계화) 사업 기획부터 성과 도출·활용까지 거시적·체계적인 
연구개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, 성과 활용 및 사업자 지원 강화*

     * 전략계획서 수립(‘26년 6월), 성과관리·활용계획 수립(8월)

 ㅇ (사업화 가능성 확대) 주요 R&D 성과의 유·무상 기술이전 촉진 및 
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참여하여 기술의 상용화 추진

     * (사례) ‘문화유산 디지털 실측 도면 제작을 위한 지능형 솔루션 개발’ 과제 성과물 ‘아치 3D 라이너’ 

중기부 혁신제품 지정 →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대상 선정 → ’25년 5개 기관 보급

□ 국가유산 보호 R&D 투자 확대

 ㅇ (AI·디지털 트윈) 국가유산 손상 진단·복원 기술 및 표준관리체계 개발(‘26년 44억원)

     * 건축유산 복원 설계, 무인자율 수중문화유산 탐사 기술개발 및 표준화 등 8개 과제

 ㅇ (기후변화) 지능형 기술 적용 기후변화 피해회복·적응 기술개발 및 실증(‘26년 96억원)

     * 지능형 국가유산 손상함수 추정 모델과 통합관제 플랫폼 개발 및 실증 등 21개 과제


